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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satisfaction in autonomous activities with              

satisfaction in university and college life, satisfaction in the major, self-esteem, self-efficacy, and ego-resiliency. Methods: We               

asked participants 6 general questions, 24 questions regarding autonomous activities, 14 questions regarding university             

and college life satisfaction, 18 questions regarding satisfaction to majors, 10 questions regarding self-esteem, 28 questions               

regarding self-efficiency, and 14 questions regarding self-resiliency. Autonomous activities largely included student council            

and club activities, and in order to reflect diverse opinions, participants were classified based on their gender, age, school                  

year, region, school year system, student association membership, and club membership. Results: The experience of              

autonomous activities and a high level of satisfaction in them correlated with high degree of satisfaction in university                 

and college life and the major and good scores of self-efficiency, self-respect, and self-elasticity,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Conclusions: High levels of satisfaction in university and college life and the major as well as good self-esteem, self-                  

efficacy, and ego-resiliency contribute to a rich college life of students of optometry, and when they become members of society,                   

they are more adept in their lives and at expanding their individual abilities. Findings of this study could encourage                  

students of optometry to actively participate in autonomous activities and the Department of Optometry to establish               

various autonomous activities and provide an environment for active participation in th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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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고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르면, 대학은 인격을 도야(陶冶)     

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      

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다.[1] 대학교육을 통한     

생활은 기초 및 교양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환경 변화를 접하게 되면서 다양한 규범 속에서 타인과       

상호작용 하며 사회적 관계를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졸업생 절반 이상      

(69.7%)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으며,[2] 대학에 입학하여 학      

생 자신의 고유한 개인적인 특성과 생활 환경의 조화 및        

적응하는 대학 생활을 익히게 된다. 대학생활의 학습은 교       

양 및 전공 분야에서의 지식 범위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인지적 영역과 가치관, 자아개념, 태도, 신념 등을 포함하       

고 있는 비인지적 영역으로 나뉜다. 이때 인지적 영역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개인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비인지적       

인 영역을 자치활동을 통해 잠재되어있는 적성과 자질을      

개발할 수 있다.[3]

자치활동은 학생을 주체로 자주적인 학교생활을 조직,     

운영할 수 있는 학생회 및 다양한 동아리 활동 등을 말하         

며 자율 적으로 참여하고 운영해 나가는 활동을 말한다.[4-6]       

자치활동은 대학생활의 인지적 영역과 상호보완적인 관계     

를 유지하여 학생들의 대학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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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하며, 인지적 영역 활동의 제한적인 부분을 자치활동      

을 통하여 한층 더 심화하고 확대하여 균형 잡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치활동의 경험은 지식 범위       

내용을 배우는 교양 및 전공공부와 통합되어 대학생의 대       

학생활 적응력과 만족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심리사회적 발달을 돕는다.[7] 대학생활만족도는 자치활동    

과 같은 비인지적인 영역과 교과과정을 학습하는 인지적      

인 영역 모두를 아우르는 범위이자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       

고, 어떠한 활동을 할 때 높은 성취도와 내재동기를 나타        

내기 때문에 대학생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한다.[8]      

전공만족도는 개인이 계획한 진로 및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자신이 소속한 학과에 대해 판단하는 평가기준      

이다.[9] 또한 심리사회학적 발달 단계는 자아 발달에 있어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자아존중감[8,10]은 자기 자신을 존      

중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본인의 가치에 대해 스스로 인       

정하는 주관적인 평가이며, 자기효능감[11-12]은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       

의 능력에 대한 판단 및 자신이 원하는 과제, 행동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스스로의 신념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       

고 자아탄력성[13-14]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     

스와 같은 외부 환경적인 요인에 직면하였을 때의 긴장       

인내수준, 충동통제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조절 능력,     

대처방법, 회복력을 판단할 수 있는 등과 같은 척도가 있        

다. 이러한 척도들은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사회 구성원간의       

상호 작용에 의해 형성되고 발달되며, 경험적 자아에 관계       

되는 모든 것에 대한 지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대학생       

활에 의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안경광학과 재학생 자치활동만족도에     

따른 대학생활만족도, 전공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    

감, 자아탄력성을 전국 12개 대학교의 안경광학과 재학생      

의 설문을 통해 상관관계를 연구를 하고자 한다. 그 결과        

를 통해 자치활동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전공만족도,      

대학생활만족도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과   

같은 척도를 통하여 안경광학과 재학생의 만족도와 자아      

개념의 상관관계를 본 연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전국 12개 대학교의 안경광학과 재학생 551명을 대상으      

로 자치활동만족도에 따른 대학생활만족도, 전공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의 상관관계를 위한    

설문을 하였다. 설문 조사는 사전 동의를 받고 진행하였으       

며 지역별, 학년제별로 균등하게 구성하여 경남지역 K대      

학교, 강원지역 K대학교, 대전지역 K대학교, 강원지역 K      

대학교, 경북지역 K대학교, 충북지역 K대학교, 광주지역     

D대학교, 전남지역 D대학교, 경남지역 M대학교, 서울지     

역 S대학교, 충남지역 S대학교, 경기지역 E대학교에서 실      

시하였다. 총 551명으로 전체 설문지의 475부를 회수하였      

고, 중복체크·설문기록 누락 등 불성실한 답변과 부정확한      

답변을 제외한 68.4%에 해당하는 377부를 통계에 사용하      

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치활동만족도에 따른 대학생활만     

족도와 전공만족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일반사항     

6문항 포함하여 자치활동만족도[15], 대학생활만족도[16], 전    

공만족도[9] , 자아존중감[17], 자기효능감[18], 자아탄력성[19]    

으로 구성하였다. 자치활동은 크게 학생회활동과 동아리활     

동으로 분류하였으며 성별, 나이, 학년, 지역, 학년제, 학생       

회 가입여부, 동아리 가입여부로 배경 변인을 분류하였다.

3. 통계 분석

배경 변인별 응답빈도 및 비율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배       

경 변인별 대학생활만족도, 전공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     

효능감, 자아탄력성의 평균비교분석을, 자치활동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치활동만족도와     

대학생활만족도, 전공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아    

탄력성의 상관관계를 회귀분석 SPSS(SPSS v22.0, IBM,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배경 변인 별 응답빈도 및 비율 분석

Table 1은 배경 변인 성별, 나이, 학년, 학년제 대학교,        

지역별로 분류 후 설문지 응답 빈도 및 비율을 빈도분석        

을 실시한 표이다. 성별 응답은 남학생 197명(52.25%), 여       

학생 180명(47.75%)으로 남학생이 조금 많았다. 나이별 응      

답은 20세 이상 25세 미만 329명(87.26%), 25세 이상 30세        

미만 40명(10.61%), 30세 이상 35세 미만 5명(1.33%), 35세       

이상 40세 미만 2명(0.53%), 40세 이상 45세 미만 1명        

(0.27%)으로 20세 이상 25세 미만의 범위에서 가장 큰 비        

율을 보인다. 35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45세 미만         

은 적은 표본 수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학년별 응답은 1학년 163명(43.24%), 2학년 126명      

(33.42%), 3학년 88명(23.34%), 4학년 0명(0%)으로 1학년     

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학년제별 응답은 3       

년제 84명(22.28%), 4년제 293명(77.72%)으로 4년제 대학     

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지역별 응답은 서       

울 42명(11.14%), 광주 37명(9.81%), 대전 31명(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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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34명(9.02%), 강원 75명(19.89%), 충북 19명(5.04%),     

충남 23명(6.1%), 전남 29명(7.69%), 경북 35명(9.28%),     

경남 52명(13.79%)으로 강원지역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그 외 세부적       

으로 서울 남학생 22명(5.84%), 여학생 20명(5.31%), 광주      

남학생 22명(5.84), 여학생 15명(3.98%), 대전 남학생 10명      

(2.65%), 여학생 21명(5.57%), 경기 남학생 15명(3.98%),     

여학생 19명(5.04%), 강원 남학생 46명(12.20%), 여학생     

29명(7.69%), 충북 남학생 12명(3.18%), 여학생 7명(1.86%),     

충남 남학생 7명(1.86%), 여학생 16명(4.24%), 전남 남학      

생 13명(3.45%), 여학생 16명(4.24%), 경북 남학생 23명      

(6.10%), 여학생 12명(3.18%), 경남 남학생 27명(7.16%),     

여학생 25명(6.63%)의 분포를 보였다. 

2. 대학생활만족도에 대한 변인별 평균비교 분석

Table 2는 변인별에 따른 대학생활만족도의 평균비교 분      

석을 나타낸 표이다. 대학생활만족도에 대한 변인별 평균      

비교 결과, 모든 응답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 성별에 따른 대학생활만족도 평균은 남성 47.75, 여       

성 45.97로 남성의 대학생활만족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      

다. 나이에 따른 평균은 20세 이상 25세 미만 46.54, 25세         

이상 30세 미만 48.8, 30세 이상 35세 미만 48.4, 35세 이          

상 40세 미만 56.5, 40세 이상 45세 미만 62로 나이가 많          

을수록 대학생활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년별 평     

균은 1학년 46.31, 2학년 46.4, 3학년 48.69로 학년이 높을        

수록 대학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학년제별     

평균은 3년제 대학교에서 45.43, 4년제 대학교에서 47.32      

로 4년제 대학교에서 대학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      

였다. 지역별에 따른 평균은 서울 49.86, 광주 45.89, 대전        

47.45, 경기 49.24, 강원 47.35, 충북 45.63, 충남 46.52, 전         

남 45.97, 경북 45.80, 경남 44.62로 서울지역에서 가장 높        

은 비율을 차지한다. 학생회 가입 여부에 따른 평균은 가        

입 49.32, 비가입 46.53, 동아리 가입 여부에 따른 평균은        

가입 48.05, 비가입 46.23으로 학생회 또는 동아리에 가입       

하였을 때 대학생활만족도가 높았다. 학생회를 포함한 동      

아리 가입 여부에 따른 평균 점수가 통계적인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자치활동이 안경광학과 재학      

생들의 대학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Beyers, Wim과 Luc Gossenes, Kim의 자치활동과      

전체 대학생활적응 및 생활만족도를 분석한 선행 연구[20-      

21]와 유사한 결과로 자치활동이 대학생의 자기조절 관련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학교생활만족도, 궁극적으     

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역시 예상해볼 수       

있다.

3. 전공만족도에 대한 변인별 평균비교 분석

Table 3은 변인별에 따른 전공만족도의 평균비교 분석을      

나타낸 표이다. 전공만족도에 대한 변인별 평균을 비교 분       

석한 결과 성별, 나이 그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 외 그룹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전공만족도 평균은 남성      

63.44, 여성 60.76으로 남성의 전공만족도 평균이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나이에 따른 평균은 20세 이상 25세        

미만 61.48, 25세 이상 30세 미만 65.97, 30세 이상 35세         

미만 66.60, 35세 이상 40세 미만 77.0, 40세 이상 45세 미          

만 83.0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비교적 높았      

Table 1. Response frequency and percentage based on the        

background variable

Variables Frequency Percent (%)

Gender
Male 197 52.25

Female 180 47.75

Age

20 ≤ × < 25 329 87.27

25 ≤ × < 30 40 10.61

30 ≤ × < 35 5 1.33

35 ≤ × < 40 2 0.53

40 ≤ × < 45 1 0.27

Grade

Freshman 163 43.24

Sophomore 126 33.42

Junior 88 23.34

Senior 0 0.00

University
3-year 84 22.28

4-year 293 77.72

Location

Seoul 42 11.14

Busan 0 0.00

Daegu 0 0.00

Incheon 0 0.00

Kwangju 37 9.81

Daejeon 31 8.22

Ulsan 0 0.00

Gyeonggi 34 9.02

Gangwon 75 19.89

Chungbuk 19 5.04

Chungnam 23 6.10

Jeonbuk 0 0.00

Jeonnam 29 7.69

Gyeongbuk 35 9.28

Gyeongnam 52 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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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년에 따른 평균은 1학년 62.13, 2학년 61.60, 3학년        

63.01로 표준 편차를 고려하여 학년이 높을수록 전공만족      

도가 높았다. 학년제에 따른 평균은 3년제 대학교에서      

63.01, 4년제 대학교에서 61.92로 3년제 대학교에서 다소      

높은 전공만족도를 확인하였다. 지역에 따른 평균은 서울      

63.83, 광주 62.46, 대전 62.97, 경기 62.18, 강원 60.77, 충         

북 59.16, 충남 64.96, 전남 63.07, 경북 60.91, 경남 62.31         

로 서울지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학생회 가입       

여부에 따른 평균은 가입 64.12, 비가입 61.86, 동아리 가        

입 여부에 따른 평균은 가입 63.09, 비가입 61.62로 학생        

Table 2. Average difference between background variables in relation to the degree of satisfaction in university and college life

Variables N M SD t F p

Gender
Male 197 47.75 7.693

2.316 4.192 0.021
Female 180 45.97 7.178

Age

20 ≤ × < 25 329 46.54 7.290

2.768 0.027

25 ≤ × < 30 40 48.80 8.410

30 ≤ × < 35 5 48.40 8.562

35 ≤ × < 40 2 56.50 4.950

40 ≤ × < 45 1 62.00

Total 377 46.90 7.494

Grade

Freshman 163 46.31 6.621

3.335 0.037

Sophomore 126 46.40 7.521

Junior 88 48.69 8.695

Senior 0

Total 377 46.90 7.494

University
3-year 84 45.43 5.817

−2.415 16.736 0.017
4-year 293 47.32 7.868

Student council
Join 50 49.32 8.563

2.188 7.832 0.033
No join 327 46.53 7.261

Club
Join 139 48.05 8.330

2.181 18.181 0.030
No join 238 46.23 6.890

Location

Seoul 42 49.86 8.938

2.001 0.038

Busan 0

Daegu 0

Incheon 0

Kwangju 37 45.89 6.428

Daejeon 32 47.45 7.478

Ulsan 0

Gyeonggi 34 49.24 8.585

Gangwon 75 47.35 7.435

Chungbuk 19 45.63 6.833

Chungnam 23 46.52 6.037

Jeonbuk 0

Jeonnam 29 45.97 8.475

Gyeongbuk 35 45.80 7.677

Gyeongnam 52 44.62 5.442

Total 377 46.90 7.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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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또는 동아리에 가입하였을 때 전공만족도가 상대적으      

로 높았다. 하지만 학생회를 포함한 자치활동 여부에 따른       

전공만족도 평균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      

는 학생들이 가입한 자치활동의 성격이 대체로 학과 전공       

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활동들이기 때문에 전공만족도      

에 비교적 커다란 영향을 주지 못 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자아존중감에 대한 변인별 평균비교 분석

Table 4는 변인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평균비교 분석을      

나타낸 표이다.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평균은 남성      

32.04, 여성 31.82로 남성의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나이에 따른 평균은 20세 이상 25세 미만 31.65, 25세 이         

상 30세 미만 33.80, 30세 이상 35세 미만 34.40, 35세 이          

Table 3. Average difference between background variables in relation to the degree of satisfaction in the major

Variables N M SD t F p

Gender
Male 197 63.44 11.300

2.356 0.072 0.019
Female 180 60.76 10.738

Age

20  ≤ × < 25 329 61.48 10.708

3.561 0.007

25 ≤ × < 30 40 65.97 12.479

30 ≤ × < 35 5 66.60 14.605

35 ≤ × < 40 2 77.00 9.899

40 ≤ × < 45 1 83.00

Total 377 62.16 11.102

Grade

Freshman 163 62.13 9.652

0.416 0.660

Sophomore 126 61.60 12.172

Junior 88 63.01 12.047

Senior 0

Total 377 62.16 11.102

University
3-year 84 63.01 11.673

0.796 3.147 0.427
4-year 293 61.92 10.941

Student council
Join 50 64.12 12.067

1.341 0.153 0.181
No join 327 61.86 10.936

Club
Join 139 63.09 11.059

1.237 0.025 0.217
No join 238 61.62 11.115

Location

Seoul 42 63.83 11.637

0.640 0.763

Busan 0

Daegu 0

Incheon 0

Kwangju 37 62.46 12.720

Daejeon 32 62.97 13.656

Ulsan 0

Gyeonggi 34 62.18 11.785

Gangwon 75 60.77 9.120

Chungbuk 19 59.16 12.289

Chungnam 23 64.96 11.589

Jeonbuk 0

Jeonnam 29 63.07 10.902

Gyeongbuk 35 60.91 10.262

Gyeongnam 52 62.31 10.228

Total 377 62.16 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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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40세 미만 35.50, 40세 이상 45세 미만 32.00으로 35세         

이상 40세 미만에서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으며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년별에 따른 평균은 1학년       

31.86, 2학년 31.81, 3학년 32.23으로 고학년일수록 자아존      

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학년제별에 따른 평균은 3년제 대       

학교에서 31.79, 4년제 대학교에서 31.97로 비교적 유사하      

게 나타났다. 지역별에 따른 평균은 서울 33.07, 광주 32.51,        

대전 32.67, 경기 33.58, 강원 31.20, 충북 30.52, 충남 31.65,         

전남 32.58, 경북 30.37, 경남 31.48로 경기지역에서 자아       

존중감이 가장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 학생회 가입 여부에 따른 평균은 가입 32.76, 비가        

입 31.81, 동아리 가입 여부에 따른 평균은 가입 32.58, 비         

Table 4. Average difference between background variables in relation to the degree of self-esteem

Variables N M SD t F p

Gender
Male 197 32.0406 4.84751

0.489 1.393 0.625
Female 180 31.8222 3.67561

Age

20 ≤ × < 25 329 31.6505 3.99878

3.027 0.018

25 ≤ × < 30 40 33.8000 6.16525

30 ≤ × < 35 5 34.4000 4.44972

35 ≤ × < 40 2 35.5000 0.70711

40 ≤ × < 45 1 32.0000

Total 377 31.9363 4.32351

Grade

Freshman 163 31.8650 3.90870

0.284 0.753

Sophomore 126 31.8175 4.51735

Junior 88 32.2386 4.78502

Senior 0

Total 377 31.9363 4.32351

University
3-year 84 31.7976 4.00235

0.333 1.295 0.739
4-year 293 31.9761 4.41698

Student council
Join 50 32.7600 5.72699

1.449 1.853 0.148
No join 327 31.8104 4.06324

Club
Join 139 32.5899 4.57437

2.255 2.021 0.025
No join 238 31.5546 4.13220

Location

Seoul 42 33.0714 5.43876

2.236 0.019

Busan 0

Daegu 0

Incheon 0

Kwangju 37 32.5135 5.03113

Daejeon 32 32.6774 3.94451

Ulsan 0

Gyeonggi 34 33.5882 5.15292

Gangwon 75 31.2000 3.24662

Chungbuk 19 30.5263 6.44953

Chungnam 23 31.6522 3.02428

Jeonbuk 0

Jeonnam 29 32.5862 3.23505

Gyeongbuk 35 30.3714 2.48626

Gyeongnam 52 31.4808 4.34534

Total 377 31.9363 4.3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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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31.55로 학생회 또는 동아리에 가입하였을 때 자       

아존중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leming, James S과 Barbara E. Courtney       

의 연구에 의하면[22]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사회성 및 학교적 차원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자치       

활동이 학생들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사회적 활동인 점      

을 고려하였을 때 위의 선행연구와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치활동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5. 자기효능감에 대한 변인별 평균비교 분석

Table 5는 변인별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평균비교 분석을      

나타낸 표이다. 자기효능감에 대한 변인별 평균을 비교 분       

석한 결과, 모든 응답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       

Table 5. Average difference between background variables in relation to the degree of self-efficacy

Variables N M SD t F p

Gender
Male 197 88.6904 14.59838

0.924 4.950 0.356
Female 180 87.4778 10.75188

Age

20 ≤ × < 25 329 87.5532 12.37170

1.751 0.138

25 ≤ × < 30 40 91.8750 16.68438

30 ≤ × < 35 5 90.8000 9.57601

35 ≤ × < 40 2 102.0000 4.24264

40 ≤ × < 45 1 80.0000

Total 377 88.1114 12.90321

Grade

Freshman 163 88.3313 11.29135

0.075 0.928

Sophomore 126 87.7540 15.03579

Junior 88 88.2159 12.53175

Senior 0

Total 377 88.1114 12.90321

University
3-year 84 87.8929 14.39965

0.162 0.575 0.860
4-year 293 88.1741 12.46723

Student council
Join 50 90.0600 16.56085

1.147 3.748 0.252
No join 327 87.8135 12.25291

Club
Join 139 89.0863 12.66942

1.122 0.020 0.263
No join 238 87.5420 13.03049

Location

Seoul 42 89.2143 17.04304

1.157 0.322

Busan 0

Daegu 0

Incheon 0

Kwangju 37 90.7027 17.79024

Daejeon 32 88.1613 10.53912

Ulsan 0

Gyeonggi 34 91.8235 14.95543

Gangwon 75 85.7333 8.25495

Chungbuk 19 83.6316 16.66070

Chungnam 23 89.6087 10.60763

Jeonbuk 0

Jeonnam 29 89.1034 9.28649

Gyeongbuk 35 87.8571 9.72608

Gyeongnam 52 86.9423 13.07057

Total 377 88.1114 12.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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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평균은 남성 88.69, 여성 87.47로        

남성의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나이별에 따른 평균      

은 20세 이상 25세 미만 87.55, 25세 이상 30세 미만         

91.87, 30세 이상 35세 미만 90.80, 35세 이상 40세 미만         

102.00, 40세 이상 45세 미만 80.00으로 35세 이상 40세        

미만에서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았다. 학년별에 따른 평균      

은 1학년 88.33, 2학년 87.75, 3학년 88.21로 비교적 유사        

한 정도의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다. 학년제별에 따른 평      

균은 3년제 대학교에서 87.89, 4년제 대학교에서 88.17로      

4년제 대학교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지역별에 따른 평      

균은 서울 89.21, 광주 90.07, 대전 88.16, 경기 91.82, 강원         

85.73, 충북 83.63, 충남 89.60, 전남 89.10, 경북 87.85, 경         

남 86.94로 경기지역에서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      

다. 학생회 가입 여부에 따른 평균은 가입 90.06, 비가입        

Table 6. Average difference between background variables in relation to the degree of ego-resiliency

Variables N M SD t F p

Gender
Male 197 47.4822 8.57119

2.420 14.568 0.016
Female 180 45.6333 6.16160

Age

20 ≤ × < 25 329 46.1489 7.20554

3.625 0.007

25 ≤ × < 30 40 50.1000 8.94657

30 ≤ × <  35 5 44.0000 7.41620

35 ≤ × < 40 2 57.0000 18.38478

40 ≤ × < 45 1 47.0000

Total 377 46.5995 7.56471

Grade

Freshman 163 45.7975 7.03094

1.631 0.197

Sophomore 126 47.1429 7.57122

Junior 88 47.3068 8.41230

Senior 0

Total 377 46.5995 7.56471

University
3-year 84 45.5476 7.33436

1.448 0.351 0.149
4-year 293 46.9010 7.61490

Student council
Join 50 49.0600 10.05984

1.923 4.822 0.060
No join 327 46.2232 7.05124

Club
Join 139 48.0504 7.94120

2.873 3.009 0.004
No join 238 45.7521 7.21881

Location

Seoul 42 50.0238 7.77265

4.659 0.000

Busan 0

Daegu 0

Incheon 0

Kwangju 37 47.0811 8.66788

Daejeon 32 48.7419 7.38001

Ulsan 0

Gyeonggi 34 50.2059 7.97260

Gangwon 75 46.4533 7.17596

Chungbuk 19 40.8421 8.75762

Chungnam 23 45.4783 7.53096

Jeonbuk 0

Jeonnam 29 46.1724 5.07141

Gyeongbuk 35 45.1143 5.91494

Gyeongnam 52 43.9038 6.33775

Total 377 46.5995 7.5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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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1로, 동아리 가입 여부에 따른 평균은 가입 89.08, 비        

가입 87.54로 학생회 및 동아리에 가입하였을 때 자기효       

능감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6. 자아탄력성에 대한 변인별 평균 비교 분석

Table 6은 변인별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평균비교 분석을      

나타낸 표이다. 자아탄력성에 대한 변인별 평균을 비교 분       

석한 결과, 성별, 나이, 지역, 동아리 가입 여부 응답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평균은      

남성 47.75, 여성 45.63으로 남성의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       

타났다. 나이별에 따른 평균은 20세 이상 25세 미만       

46.14, 25세 이상 30세 미만 50.10, 30세 이상 35세 미만         

44.00, 35세 이상 40세 미만 57.00, 40세 이상 45세 미만         

47.00으로 35세 이상 40세 미만에서 자아탄력성이 가장      

높았다. 학년별 응답은 1학년 45.79, 2학년 47.14, 3학년       

47.30으로 학년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았다. 학년제     

별 응답은 3년제 대학교에서 45.54, 4년제 대학교에서      

46.90으로 4년제 대학교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았다. 지역별     

에 따른 평균은 서울 50.02, 광주 47.08, 대전 48.74, 경기         

50.20, 강원 46.45, 충북 40.84, 충남 45.47, 전남 46.17, 경         

북 45.11, 경남 43.90으로 경기지역에서 가장 높은 자아탄       

력성이 나타났다. 학생회 가입 여부에 따른 평균은 가입       

49.06, 비가입 46.22으로, 동아리 가입 여부에 따른 평균은       

가입 48.05, 비가입 45.75로 학생회 및 동아리에 가입하였       

을 때 자아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생회를 포함한      

동아리 가입 여부에 따른 평균 점수가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자치활동이 안경광학과 재      

학생들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이는 동아리 활동 참여 및 적극성이 높을수록 자아        

탄력성이 높다는 Jung의 연구[23]와 유사한 결과이다.

7. 자치활동만족도와 대학생활만족도의 상관관계

Table 7은 자치활동만족도와 대학생활만족도의 상관관    

계 분석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자치활동만족도와 대학생     

활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므로 자치활동만족도와 대학생활만족도가   

높은 비례적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생활      

만족도는 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호감 및 유대 정도로 학        

업적 목표에 대한 몰입도를 판단하는 개념으로도 사용된      

다.[24] 이에 자치활동만족도와 대학생활만족도의 높은 상     

관관계는 학생들의 학업적 목표 몰입도에도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8. 자치활동만족도와 전공만족도의 상관관계

Table 8은 자치활동만족도와 전공만족도의 상관관계 분     

석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자치활동만족도와 전공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므로 자치활동만족도와 전공만족도가 높은 비례적 상관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만족도는 전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나 감정, 진로나 직업관련 목표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는지를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선행 연      

구에서는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탐색 및 진로준비행     

동이 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25] 이에 자치활동만족도와     

전공만족도의 높은 상관관계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학      

생들의 진로탐색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9. 자치활동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

Table 9는 자치활동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 분     

석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자치활동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      

Table 7. Correlation between the degree of satisfaction in autonomous activities and the degree of satisfaction in university                 

and college life

Model
Unstandar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Std. Error Beta

Constant 45.779 .477 96.068 .000

Satisfaction of autonomous activities .036 .009 .196 3.876 .000

Dependent variable : satisfaction of university and college life R² = .036 F = 15.025

Table 8. Correlation between the degree of satisfaction in autonomous activities and the degree of satisfaction in the major

Model
Unstandar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Std. Error Beta

Constant 60.865 .711 85.557 .000

Satisfaction of autonomous activities .042 .014 .153 3.008 .003

Dependent variable : satisfaction of majors R²= .021 F=9.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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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므로 자치활동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높은 비례적 상관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인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행동에 동기적인 역할을 하며 진       

로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자치활동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의 높은 상관관계는 학생들의 진로발달에도 긍     

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예측된다.[26]

10. 자치활동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

Table 10은 자치활동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자치활동만족도와 자기효능감    

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므로 자치활동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이 높은 비례적 상     

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      

은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        

에 대한 관심과 신념이 강하며 융통성과 다양성을 발휘하       

여 높은 과제 수행 능력을 보여 집단에 중심이 되기도 한         

다.[27-28] 이에 만족스러운 자치활동을 통해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은 높은 과제 수행 능력을 기르고 긍정적인       

결과물을 만들 확률이 더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11. 자치활동만족도와 자아탄력성의 상관관계

Table 11은 자치활동만족도와 자아탄력성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자치활동만족도와 자아탄력성    

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므로 자치활동만족도와 자아탄력성이 높은 비례적 상     

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들은 자치 활동을 통       

해 자율적인 활동 능력, 대인관계에서의 통찰과 온화함,      

자기표현 능력의 향상으로 높은 자아탄력성을 함유하게     

되고 이는 높은 삶의 의미 수준을 가지게 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측된다.[29-30]

결  론

대학생활에서의 자치활동은 많은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대학생활의 인지적 영역으로 충족되지 못하는 영역의 개      

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전국 안경광학과 재학생의 자치활동만족도      

에 따른 전공만족도, 대학생활만족도와 자아존중감, 자기     

효능감, 자아탄력성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학      

생회, 동아리와 같은 자치활동을 경험하였을 때에 대학생      

활만족도와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자아존중감, 자     

기효능감, 자아탄력성에서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궁극적으로 학업성취도 및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자      

아 형성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치활        

동만족도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만족도가 높    

고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의 점수가 높았다.     

자치활동만족도와 대학생활만족도, 전공만족도, 자아존중   

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의 각각의 상관관계를 비교한     

Table 9. Correlation between the degree of satisfaction in autonomous activities and the degree of self-esteem

Model
Unstandar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Std. Error Beta

Constant 31.360 .276 113.609 .000

Satisfaction of autonomous activities .019 .005 .175 3.442 .001

Dependent variable : Self-esteem R²= .031 F=11.849

Table 10. Correlation between the degree of satisfaction in autonomous activities and the degree of self-efficacy

Model
Unstandar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Std. Error Beta

Constant 86.902 .830 104.656 .000

Satisfaction of autonomous activities .039 .016 .123 2.403 .017

Dependent variable : Self-efficacy R²= .015 F=5.776

Table 11. Correlation between the degree of satisfaction in autonomous activities and the degree of ego-resiliency

Model
Unstandar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Std. Error Beta

Constant 45.287 .478 94.816 .000

Satisfaction of autonomous activities .043 .009 .228 4.533 .000

Dependent variable : Ego resilience R²= .052 F=2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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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모든 척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학생회, 동아리와 같은 자치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       

을수록 대학생활만족도, 전공만족도 뿐만 아니라 자아존     

중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과 같은 자아개념에서도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학생들의 학업적 목표 몰입도와       

진로 탐색 및 발달 과정, 과제 수행 능력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생활만족도와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의 경우, 졸     

업 이후의 삶에 보다 잘 적응하고 높은 성취도와 내재동        

기를 나타낸다[31-32]. 또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아탄     

력성과 같은 자아개념은 개인 스스로의 가치나 능력에 대       

한 주관적인 평가로서 곧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있어       

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요인으로서 작용       

한다.[33-35] 따라서 개인의 사회생활 적응 및 건강한 인격발       

달과 자아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개념이 자치생활만족     

도, 대학생활만족도, 전공만족도와같은 대학생활의 전반적    

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36]

높은 수준의 대학생활만족도, 전공만족도 그리고 자기     

효능감,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과 같은 자아개념은 안경     

광학과 재학생이 풍요로운 대학생활을 누리는데 기여하고,     

사회의 구성원이 되었을 때, 자신의 삶을 스스로 구성하고       

개인의 역량을 펼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       

서 안경광학과 재학생들에게 적극적인 자치활동의 참여가     

권장되며, 다양하고 적극적인 자치활동 참여를 위한 환경      

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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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광학과 재학생 자치활동만족도에 따른 대학생활만족도,

전공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의 상관관계 연구

곽성필1, 조승주1, 박진아1, 김세미1, 최문성2,
*

1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경광학과, 학생, 서울 01811
2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경광학과, 교수, 서울 01811

투고일(2019년 12월 3일), 수정일(2019년 12월 26일), 게재확정일(2020년 1월 5일)

목적: 본 연구는 안경광학과 재학생 자치활동만족도에 따른 대학생활만족도, 전공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다. 방법: 대학생의 자치활동만족도에 따른 대학생활만족도와 전공만족도의 상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일반사항을 포함하여 자치활동만족도, 대학생활만족도, 전공만족도,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자아탄력성으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자치활동 경험이 있고, 자치활동만족도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와 대학생          

활만족도가 높고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의 점수가 높았다. 자치활동만족도와 대학생활만족도, 전공만족         

도,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과의 상관성 결과, 모든 척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자치활동            

만족도가 높을수록 모든 척도와의 상관관계는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자치활동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통해 자치활동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차후에 안경광학과 학생들의 자아개념들을 위한 기초자료로의          

의의를 가질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안경광학과, 자치활동만족도, 대학생활만족도, 전공만족도, 자아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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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무엇입니까? 

(       )세

3. 귀하의 학년은 무엇입니까?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4. 귀하가 속한 대학의 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5. 귀하가 재학 중인 학교는?

① 3년제 대학교                    ② 4년제 대학교

 

6. 현재 학생회(총학생회, 단과대학생회 포함)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까?

① 현재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② 전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지만 지금은 아니다.

③ 전혀 학생회 활동을 해 본 적이 없다.

7. 현재 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까?(학생회 제외)

① 현재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② 전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지만 지금은 아니다.

③ 전혀 동아리 활동을 해 본 적이 없다.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설문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경광학과의 연구 논문 자료를 얻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답변해주신 내용은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귀중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설문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귀하의               

개인 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될 것입니다. 각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실제 느낌과 생각에 따라 한 문항도 빠짐없               

이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귀하의 적극적인 참여와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경광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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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문항들은 귀하가 자치활동(학생회, 동아리 등)을 하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 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주의 깊게                  

읽으신 후 주어진 문항에 대하여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를 “√”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치활동을 하면서 (     ) 만족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인간관계를 넓힐 수 있기 때문에 1 2 3 4 5

 2. 학교 생활의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1 2 3 4 5

 3. 수업 시간 이외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1 2 3 4 5

 4. 건강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1 2 3 4 5

 5. 활동 자체가 매우 흥미롭기 때문에 1 2 3 4 5

 6.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1 2 3 4 5

 7.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1 2 3 4 5

 8. 다양한 지식을 얻게 해주어서 1 2 3 4 5

 9. 새로운 취미생활을 갖게 해주어서 1 2 3 4 5

10. 체력을 증진시켜주기 때문에 1 2 3 4 5

11. 나에게 정서적 안정을 갖게 해주기 때문에 1 2 3 4 5

12. 자부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1 2 3 4 5

13. 지금까지 모르는 사람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1 2 3 4 5

14. 학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1 2 3 4 5

15. 바쁜 대학생활의 여유를 갖게 해주어서 1 2 3 4 5

16.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어서 1 2 3 4 5

17. 감수성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1 2 3 4 5

18.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1 2 3 4 5

19. 다른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1 2 3 4 5

20.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1 2 3 4 5

21.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1 2 3 4 5

22. 신체적인 활력을 되찾게 해주기 때문에 1 2 3 4 5

23.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1 2 3 4 5

24. 평소 내가 하고 싶던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 2 3 4 5

다음 문항들은 귀하가 대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 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주의 깊게 읽으신 후 주어진                   

문항에 대하여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를 “√”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치활동을 하면서 (     ) 만족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전공학과의 교육내용에 흥미를 느낀다. 1 2 3 4 5

 2. 나는 전공학과에서 배우는 교과목이 나와 잘 맞다. 1 2 3 4 5

 3. 나의 전공학과는 내가 다닐만한 학과이다. 1 2 3 4 5

 4. 나의 전공에 대해서 만족한다. 1 2 3 4 5

 5. 나는 전공에서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배우고 있다고 느낀다. 1 2 3 4 5

 6. 전공 도서는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 1 2 3 4 5

 7. 나는 내 전공학과를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한다. 1 2 3 4 5

 8. 내 전공학과는 인기학과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9. 많은 사람들이 내가 속한 전공학과에 오고 싶어 할 것이다. 1 2 3 4 5

10. 내 전공학과를 졸업했다는 배경이 사회 생활에 유리할 것이다. 1 2 3 4 5

11. 우리 부모님은 나의 전공학과를 떳떳하게 생각할 것이다. 1 2 3 4 5

12. 졸업 후의 진로에 지금의 전공이 도움이 된다. 1 2 3 4 5

13. 교수님들은 가르치려고 하는 목표가 뚜렷하고 알기 쉽게 설
명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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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자치활동을 하면서 (     ) 만족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4. 전공 시험은 적절한 양으로 주어지고 공부에 도움이 된다. 1 2 3 4 5

15. 전공 공부를 심화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적절히 주어진다. 1 2 3 4 5

16. 전공 영역에 있어서 공부하는 방법이나 내용에 대해 교수님
의 조언을 들을 수 있다.

1 2 3 4 5

17. 원한다면 언제나 교수님을 만날 수 있다. 1 2 3 4 5

18. 교수 – 학생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1 2 3 4 5

19.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재미있다. 1 2 3 4 5

20. 가능하다면 어려운 과목은 피해가고 싶다. 1 2 3 4 5

21. 나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문제보다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더 좋아한다.
1 2 3 4 5

22. 비록 실패하더라도 다른 친구들이 풀지 못한 문제에 도전하
는 것이 즐겁다.

1 2 3 4 5

23.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과목이 더 재미있다. 1 2 3 4 5

24. 만약 여러 과목 중 몇 과목만을 선택할 수 있다면, 쉬운 과목
만을 선택할 것이다.

1 2 3 4 5

25. 학교 공부는 무조건 쉬울수록 좋다. 1 2 3 4 5

26. 쉬운 문제보다는 조금 틀리더라도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이 

더 좋다.
1 2 3 4 5

27. 나는 쉬운 문제를 여러 개 푸는 것보다 어려운 문제 하나를 

푸는 것을 더 좋아한다.
1 2 3 4 5

28. 나는 쉬운 과목보다는 어려운 과목을 좋아한다. 1 2 3 4 5

29. 나는 수업시간에 새로 배운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쉽게
연결시킬 수 있다.

1 2 3 4 5

30. 나는 보통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추어 

공부한다.
1 2 3 4 5

31. 나는 수업시간 중에 중요한 내용을 잘 기록할 수 있다. 1 2 3 4 5

32. 내가 싫어하는 수업시간에도 주의집중을 잘 할 수 있다. 1 2 3 4 5

33.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기억하기 쉽게 바꿀 수 있다. 1 2 3 4 5

34.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다. 1 2 3 4 5

35. 나는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지를 잘 안다. 1 2 3 4 5

36. 나는 정해진 시간 안에 주어진 과제를 잘 마칠 수 있다. 1 2 3 4 5

37.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중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          
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1 2 3 4 5

38.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          
악할 수 있다.

1 2 3 4 5

39.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내게 너무 큰 스트레         
스를 준다.

1 2 3 4 5

40. 시험을 치루기 전에는 시험을 망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1 2 3 4 5

41. 수업시간 중에 교수님이 문제를 풀라고 시킬까봐 불안하다. 1 2 3 4 5

42. 토론을 할 때, 혹시 창피를 당할까봐 내 의견을 제대로 발표          
하지 못한다.

1 2 3 4 5

43. 수업시간에 발표를 할 때, 실수를 할 것 같아 불안하다. 1 2 3 4 5

44. 선생님이 모두에게 질문을 할 때, 답을 알아도 대답하지 못한다. 1 2 3 4 5

45. 시험이 다가오면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 가 없다. 1 2 3 4 5

46. 나는 시험 때만 되면 우울해 진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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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문항들은 학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귀하가 스스로 어떻게 느끼는 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주의 깊게                   

읽으신 후 주어진 문항에 대하여 귀하가 동의하는 정도를 “ √ ”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대학에 들어와서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들을 많이 사귀었다.

1 2 3 4 5

 2. 나는 최근 들어 자주 우울해진다. 1 2 3 4 5

 3. 나는 최근 들어 피곤하다고 느낄 때가 많다. 1 2 3 4 5

 4. 나는 대학에서의 학업성적에 만족하고 있다. 1 2 3 4 5

 5. 나는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지 못하다. 1 2 3 4 5

 6. 나는 최근 들어 신경이 곤두서 있다. 1 2 3 4 5

 7.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공부를 충분히 잘 해낼 능력이 없            
는 것같다.

1 2 3 4 5

 8. 나는 현재의 주거형태에서 잘 생활해 나가고 있다. 1 2 3 4 5

 9. 나는 최근에 머리가 자주 아프다. 1 2 3 4 5

10. 나는 최근에 학습 의욕이 없고, 공부를 하려해도 집중이 잘         
안된다.

1 2 3 4 5

11. 나는 과모임, 동아리 활동, 동문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있다.

1 2 3 4 5

12. 나는 최근에 대학교육의 가치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있다. 1 2 3 4 5

13. 나는 최근 들어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다. 1 2 3 4 5

14. 나는 최근에 외롭다고 느낄 때가 많다. 1 2 3 4 5

15. 나는 요즘 건강상태가 좋은 것 같다. 1 2 3 4 5

16. 내가 흥미를 느끼는 것들은 대부분 대학의 학과공부와 관련        
이 없는 것들이다.

1 2 3 4 5

17. 나는 대학생활에 적응이 힘들어 휴학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 1 2 3 4 5

18. 나는 대학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다 1 2 3 4 5

19. 나는 대학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 2 3 4 5

20. 나는 최근 들어 작은 일에도 짜증을 잘 낸다 1 2 3 4 5

21. 나는 대학 내의 환경에 잘 맞는 것 같다. 1 2 3 4 5

22. 나는 대학에서 원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친         
구들을 사귀고 있다.

1 2 3 4 5

23. 나는 대학에 다니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지금 만족한다. 1 2 3 4 5

24. 나는 특히 이 학교에 다니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만족한다. 1 2 3 4 5

25. 나는 다른 대학으로 갔으면 한다. 1 2 3 4 5

26. 나는 대학생활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편안하지 못         
하다.

1 2 3 4 5

27. 나는 학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학교를 계속 다닐 것이다. 1 2 3 4 5

28. 나는 대학생활을 잘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9. 못마땅하게도 나는 다른 학생들과는 좀 다른 것 같다. 1 2 3 4 5

30. 이모저모로 볼 때. 대학에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집에 있는 편이 낫겠다.

1 2 3 4 5

31. 최근에 나는 다른 대학으로 옮길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1 2 3 4 5

32. 최근에 나는 대학을 아주 그만둘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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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3. 나는 휴학을 했다가 후에 공부를 마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1 2 3 4 5

34. 나는 대학에서의 인간관계에 꽤 만족하고 있다. 1 2 3 4 5

35. 나는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1 2 3 4 5

36. 나도 다른 사람만큼 일을 잘 해낼 수 있다. 1 2 3 4 5

37. 나는 대체적으로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 1 2 3 4 5

38. 나는 좋은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1 2 3 4 5

39. 나도 남들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1 2 3 4 5

40. 나는 자랑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 1 2 3 4 5

41. 나의 삶은 크게 쓸모 있는 것은 아니다. 1 2 3 4 5

42. 나에게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좀 더 있었으면 한다. 1 2 3 4 5

43. 때때로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느껴진다. 1 2 3 4 5

44. 나는 대체로 나를 실패자라고 느낀다. 1 2 3 4 5

45. 나는 너그럽고 마음씨 좋게 친구들을 대한다. 1 2 3 4 5

46. 나는 어떤 일에 깜짝 놀라게 되더라도 곧바로 다시 편안한         
상태로 돌아온다.

1 2 3 4 5

47. 나는 새롭고 특이한 일을 다루고 처리하는 것을 즐긴다. 1 2 3 4 5

48. 나는 대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긴다. 1 2 3 4 5

49. 나는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음식을 맛보기를 즐긴다. 1 2 3 4 5

50. 다른 사람들은 나를 매우 활기차고 활동적인 사람으로 생각        
한다.

1 2 3 4 5

51. 나는 익숙한 장소를 가더라도 다른(새로운) 길로 가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5

52. 나는 대다수의 사람들 보다 호기심이 더욱 강하다. 1 2 3 4 5

53.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감이 가는 좋은 사람들이다. 1 2 3 4 5

54. 나는 어떤 일을 행동에 옮기기 전에 먼저 주의 깊게 생각한다. 1 2 3 4 5

55. 나는 새롭고 다른 일들을 해보는 것이 좋다. 1 2 3 4 5

56. 나의 하루하루의 삶은 흥미진진한 일들로 가득 차 있다. 1 2 3 4 5

57. 나는 내 자신이 상당히 강한 성격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58. 나는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났을 때 이성을 갖고 빨리 화를 푼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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